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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폐기처리 중 폭발...
‘20년 7월 인천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과산화수소* 폐기처리 중 폐기물 탱크로리가 폭

발해 원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가성소다 납

품업체 소속 근로자 등 7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가성소다를 잘못 투입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고 발생 폐기물 탱크로리]

*과산화수소 : 수소원자2개, 산소원자 2개가 결합한 형태로 상온·상압에서 비교적 안정하나, 강산·강염기, 금속 
분말등 이물질 혼입시 급격히 분해되는 특성이 있음

납품업체 나홀로 주입...
가성소다를 납품하러 온 A씨는 유해물질 교육을 받고 약 1년간 황산납품 업무를

수행하다 한 달 전에 가성소다 납품업무를 시작했고, 해당 사업장은 2주전에 한번

방문한게 전부였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원청 직원이 주입배관을 지정해 주었고 현

장에서 납품과정을 지켜봐주었는데...그날따라 현장에 아무도 없고 원청 직원으로

부터 ‘주입하세요’라는 말만 들었다. 눈치가 보여 더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떤 배관이

가성소다 주입배관인지 혼란스러웠다.

‘액가성’?
가성소다 주입지시를 받은 A씨는 ‘가성소다’라고 표시된 주입배관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마침 두 번째 주입배관을 보니 ‘과산화수소’라는 표시가 보였다. 가성소다

를 수산화나트륨으로도 부르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순간적으로 ‘과산화수소’의 ‘산

화’라는 글자가 ‘수산화나트륨’의 ‘산화’라는 글자가 중복되는 것을 보고 과산화수소를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으로 착각하게 됐다. 가성소다 주입배관에 ‘액가성’이라고 표

시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액가성’이 ‘액체가성소다’를 지칭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

문이다. 결국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가성소다를 주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해촉진 물질을 한꺼번에 폐기물 탱크로리로...
가성소다를 잘못 투입하여 과산화수소 탱크내에서 분해반응이 일어나자 과산화수

소를 폐기처리하기로 결정하고, 폐기물탱크로리를 불러 오염된 과산화수소를 이송

한다. 가성소다로 오염된 저장탱크를 중화시키기 위해 황산을 투입하여 세척한 세

척수, 방유제 내부를 닦아 낸 오염된 헝겊 등을 빨아 낸 폐수, 작업장 내 이물질

등을 과산화수소를 저장해 놓은 폐기물탱크로리로 이송했다. 두 시간에 거쳐 작업

을 마치고난 후 탱크로리 내부에서 ‘치익’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폭발했다.

과산화수소는 강산·강염기, 금속이물질 등과 접촉하면 급속히 분해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과산화수소 폐기처리 중 탱크로리 폭발


